
한국GM이 소형차‘아베오’를 공개했다. GM대우였

던 회사명을 바꾸고 브랜드 이름도‘쉐보레’를 쓰

겠다고선언한후다목적차량(MPV) ‘올란도’에이어두

번째로내놓은신차다. 작년하반기부터여러국제모터쇼

에모습을드러낸아베오는국내출시날짜가결정되기도

전에인터넷동호회가생길정도로큰관심을모았었다. 

아베오는두모델가운데3월중순해치백부터선보인

다. 한국GM은해치백불모지로불리는국내자동차시장

에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세단의 출시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마이크 아카몬 한국GM 대표는

아베오를‘작은거인’으로부르며합리적가격과차별화

된 디자인 등의 강점을 내세운 뒤“경쟁사와 비교해 달

라”며강한자신감을드러냈다. 

모터사이클닮은외관과알찬실내공간

모터사이클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아베오의 전체 외관

은작지만단단해보였다. 국산차에흔하지않은돌출된

원형의헤드램프가신선한느낌이고소형차에처음적용

됐다는 17인치 대형 알루미늄휠도 안정감을 주는 데 한

몫하는듯했다. 

앞좌석에앉으니겉보기보다공간이여유로웠다. 하지

만뒷좌석은‘성인남성이앉아장거리를가기엔다소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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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다. 계기판은마티즈크리에

이티브의디자인을그대로가져왔다. 역시모터사이클을

본뜬형태인계기판에서RPM은아날로그식이고속도계

는디지털식인것도이채로웠다. 

수납공간은 다양한 장소에 알차게 마련됐다. 통상 사

이드브레이크뒤에있는콘솔박스가없는대신컵홀더가

3개나있고중앙송풍구좌우에‘커플포켓’으로이름붙

여진 수납공간은 수첩이나 휴지 등을 놓기에 적당하다.

조수석앞에있는두개의수납공간중상단에는스마트

폰이나MP3를연결할수있는USB포트가달려있어충

전과음악감상, 핸즈프리통화를편히할수있다. 문에

달린 수납공간은 1.5L 음료수병을 세워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넉넉하다. 

주행·정숙성OK, 순간가속력은글쎄…

서울용산에서경기도양평까지편도 68.4km를해치

백모델로달려봤다. 시동을걸자카랑카랑한배기음이

약간거슬렸다. 순간적으로디젤차인지가솔린차인지헷

갈렸다. 그러나주행을시작하자언제그랬냐는듯금세

조용해졌다. 시속 80km/h에서도실내는중형차못지않

게정숙했다. 운전자를감싸는버킷형좌석이코너를돌

때쏠림현상을줄여주는것도만족스러웠다. 

기어변속시튀는느낌이없어6단자동변속기가꽤나

고급사양임을짐작하게했다. 전체적으로주행이부드러

웠지만폭발적인가속력을기대하긴어렵다. 힘껏액셀러

레이터를밟아도한박자쯤늦게차가튀어나갔다. ‘실용

적인도심형차량’을콘셉트로개발했다는한국GM의설

명이와닿았다. 그다지춥지않은날씨였지만옆유리와

뒷유리에하얗게성에가내려앉았다. 본격적인시판에들

어갈때에는좀더치밀한조립이바람직해보였다. 

아베오는 차량 충돌 시 가속페달이 운전자 쪽으로 밀

려들어오는것을방지하는‘페달분리시스템’과급제동

시자동으로뒷차에경고등을점등하는‘급제동경보시

스템(ESS)’을 달았다. 신호 대기 중이거나 오랫동안 서

있으면‘자동중립기어시스템’이작동해엔진과변속기

의부하를줄여준다. 연비는5도어해치백수동변속차량

이17.3km/L, 자동변속형은14.8km/L다. 

가격은 1.6L 수동이 1천130만~1천409만원이고자동

변속기로바꾸면각각130만원이추가된다. 경쟁차종인

현대차의엑센트 1.4L(1천149만~1천380만원)와비슷해

가격경쟁력면에서점수를얻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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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쉐보레아베오는준중형차급의정숙하고부드러운주행성능을자랑한다.

2모터사이클을 본 뜬 형태인 계기판에서 RPM은 아날로그식이고 속도계는 디지

털식인것이이채롭다. 

3조수석앞상단수납공간에는스마트폰이나 MP3를 연결할수있는 USB포트가

달려있다.

4통상사이드브레이크뒤에있는콘솔박스가없는대신컵홀더가 3개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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